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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trend of crisis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Crisisonomy during the last 10 years. We analyzed 212 articles on crisis management published in this
journal from 2005 to 2015,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direct insight into up-to-date research focus and
method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tre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articles addressing policy orientation, particularly policy diagnosis and suggestions, has increased overtime.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number of articles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or case
studies has increased. The results provided a few research suggestions for Crisisonomy researchers such 
as establishing the groundbreaking theory for crisis management and policy, utilizing the study results in
actual policy evaluation, and analyzing quantitative data for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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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위기관리는 2000년대 초까지 자연재

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다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재난관

리 방식 전환과 함께 정부조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또 한 차례 국가위

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즉,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국가적 차원

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때마다 정부 정책의 문

제점이 지적되면서 여전히 재난안전정책의 개혁 과제

를 안고 있다. 

한편, 이 사이 위기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무적 차원의 문제

해결과제와 쟁점사항을 모색하는데 주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2003년 이후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동향은 이러한 학계의 노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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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Lee(2009)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학 분야에서 위기관리 연구동향을 파

악함으로써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

로는 연구 지향성으로서 이론 지향보다는 문제해결 및 

쟁점 현황 중심의 연구 특징과 2000년 이후의 연구 집

중 등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Yang, et. al.(2013)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방학 중심의 연구경향을 

다룬 바 있으며, 해당 시기 연구들은 제도 연구보다 행

태연구 중심이며, 그리고 재난 연구가 1995년 이후 등

장하기 시작함을 밝힌 바 있다. Paek(2010)은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위기관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 중심, 

2003년 이후 연구 증가경향을 밝힌 바 있다. Ryu, et. 

al.(2012)은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해 본 연구 대상

이 되는 한국위기관리논집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을 통해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를 주제로 한 연구 중심성이 높은 경향을 분석결과로 도

출한 바 있다. 이는 위기관리 연구가 다른 많은 정부 정

책 분야와 실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으며 융복합적인 학

문 특성과 실무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위기관리가 연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위기관리 

연구가 양적 증가와 질적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관리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위

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특히 재난안전 분야

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경향 분석과의 사이에서 연

구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위기관리학(Crisisonomy)

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

자 한다. 

Ⅱ. 연구설계

1. 연구의 대상

국내의 위기관리 연구 학술단체는 다양하게 자리하

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학술지를 발행

하거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학회는 국가위기관리, 한국위기

관리, 소방, 화재, 재난방재, 재난관리표준 등 다양한 

학술목적의 전문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다양한 학문분

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학술단체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은 

2005년부터 전문학술지인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간

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호를 ‘Crisisonomy(위기

관리학)’로 변경하고 국제적 수준의 저널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Crisisonomy(Lee, 2015)

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근본적 권리라

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전통적 군사안

보 위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 

국가사회의 생존성 기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위기,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 위기, 신종 위기 

등 각종 위기 발생의 원인을 밝혀내고 위기관리 법칙과 

규칙을 찾기 위한 과학적 연구인 위기관리학 또는 위기

학을 의미(www.cemtp.re.kr)하며, 위기관리 연구 또

한 전환점의 시기에 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위기 연구의 경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

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위기관리논집은 그동안 재난관리, 위기관

리, 테러리즘, 토석류, 재난, 기후변화, 테러, 국가위기

관리, 국가위기, 산사태, 소방공무원, 경찰, 우울, 민간

조사, 위기, 산불, 가뭄, 거버넌스, 재난관리체계, 안전

의식, 이재민, 위험사회, 식품안전, 인권, 재난대응, 위

기 커뮤니케이션, 소방행정, 조직몰입, 구제역, 정책변

동, HEC-HMS, 민간경비, GIS, 안전, 포괄적 안보, 

AHP, 위험인식, 강우-유출, 집중호우, 노인, 대응, 장

애인, Emergency management, Natural disaster, 

위험 커뮤니케이션, 경찰공무원, 생활안전, 식품안전

사고를 키워드(https://www.kci.go.kr)로 하는 다 학

문분야의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게재되어 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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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01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매

월 발행을 통해 활발한 위기관리 연구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구경향성을 파악

하는 데 있어 유효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성과 면에서도 최근 5년 사이에만도 2011년 79

편, 2012년 86편, 2013년 154편, 2014년 154편, 2015

년 189편의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2015년 기준 연구인

용지수(IF)는 자기인용(포함 0.882)을 제외하고 0.85 

수준으로, 정책학 분야 중분류 연구학술지 15종 가운데 

7위로 비교적 연구 활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총 논문 922편 가운데 연

구인용지수가 통계적으로 확보되는 2015년까지의 811

편으로 한정하여 재난안전정책에 직접 관련된 논문만

을 대상으로 212편만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 

연구자 간에 1차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277편의 연구

를 선정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최종 212편만을 대상으

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

준 하에 사회과학 중심으로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직접

관련성이 높은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토목공학, 수문학 등 공학 계열 연구, 간호

학, 심리학 등을 중심으로 학문적 경계가 뚜렷한 연구

결과들은 제외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심 연

구들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정책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

해 연구 목적 측면에서 범죄, 전통적 안보, 테러, 식품

안전, 경제위기, 입법위기, 단순 위험커뮤니케이션, 갈

등관리 등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근무여건, 조직문

화, 인식조사, 미시적-지역적 현황분석, 기술 개발ㆍ
도입 및 기술 개선, 사회변화(식량위기, 기상변화, 물 

부족) 예측 수준에 그친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는 SPSS 21.0을 사용하

였으며,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3. 분석의 기준

연구경향 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은 연구자의 연구목

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Kwon(1996)은 행정학 연

구동향 분석을 위해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방법을, 

Lee(2006)는 조직연구 경향 분석을 위해 연구시기, 연

구목적, 연구접근법,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한 바 있으

며, Lee(2009)는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을 위해 연구

시기, 저자 수, 전공분야, 연구초점, 위기관리 단계, 선

행연구 검토, 연구접근법, 연구비지원여부, 연구대상 

위기 유형,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대상, 

통계분석기법 등을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연구시기, 연구자특성(연

구자 전공,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방법, 

연구초점, 연구대상, 피인용횟수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는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각 

년도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자 특성으로 연구자 전공은 제1저자의 전

공을 기준으로 ➀ 행정학 분야와 ➁ 기타 전공으로 구분

하였다. 다만, 행정학 분야는 행정학, 소방행정학, 경찰

행정학, 재난관리학, 방재학 분야를 동일 그룹으로 구

분하였으며, 기타 전공은 기상학, 공학, 토목공학, 컴퓨

터공학, 과학기술,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NGO

학, 간호학, 지역학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자 수는 제1

저자를 제외한 연구자 수를 의미한다. 

셋째, 연구비 지원 여부는 ➀ 미지원, ➁ 한국연구재

단, ➂ 정부지원(연구과제 결과물 포함), ➃ 대학연구비

로 구분하였다. 

넷째, 연구초점은 ➀ 이론적ㆍ이론형성, ➁ 실제적

ㆍ문제해결, ➂ 쟁점 및 기타(연구방법론 확장 등)로 구

분하였다. 

다섯째, 연구방법은 ➀ 실증분석(설문조사 등),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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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criteria

Contents Frequency
Effective 
percent

Analytical 
criteria

Contents Frequency
Effective 
percent

Research 
period

2005 12 5.7

Co-author

non co-work 114 53.8

1 60 28.32006 11 5.2
2 27 12.7

2007 8 3.8
3 8 3.8

2008 12 5.7 4 1 0.5
2009 6 2.8 5 2 0.9

2010 22 10.4

Research 
funds

unsupported 140 66.0
2011 21 9.9 by NRF 15 7.1
2012 21 9.9

by government 18 8.5
2013 37 17.5

Univ research funds 39 18.42014 28 13.2

IF

.00 57 26.92015 34 16.0
1.00 37 17.5

Research 
method

actual proof 66 31.1 2.00 22 10.4

3.00 20 9.4

reality 62 29.2 4.00 21 9.9

5.00 11 5.2

case study 17 8.0
6.00 10 4.7

7.00 7 3.3

8.00 1 .5
international 
comparison

44 20.8 9.00 6 2.8

10.00 4 1.9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23 10.8
11.00 3 1.4

12.00 3 1.4

13.00 2 .9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74 34.9
14.00 2 .9

problem solving 129 60.8
15.00 1 .5

etc. 9 4.2 18.00 2 .9

20.00 1 .5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148 69.8
22.00 1 .5

etc. 64 30.2 24.00 1 .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papers

실태분석(현황분석 포함), ➂ 국내 사례(비교) 연구, ➃ 
해외사례(국가 간 비교) 연구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피인용횟수는 0-24 사이의 해당 논문 인용

횟수를 반영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연구논문의 기술통계 현황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연구시기별로는 

2005년 12편, 2006년 11편, 2007년 8편, 2008년 12편, 

2009년 6편, 2010년 22편, 2011년 21편, 2012년 21편, 

2013년 37편, 2014년 28편, 2015년 34편으로 2013년

과 2015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연구방법별로는 실증분석이 66편으로 가장 많으며, 

실태분석은 62편, 사례연구는 17편, 해외사례연구는 

44편, 이론 등 문헌분석 및 해석학 연구는 23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연구 초점으로는 실제적ㆍ문제 해결 연구(제도개선 

및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가 129편으로 가장 많으며,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가 74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반면, 연구방법론의 확장 등 기타 연구는 7편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저자의 전공은 행정학 분야가 148명으로 가장 많

으며, 기타 분야는 64명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 여부

는 단독 연구가 114편으로 가장 많으며, 2인 공저는 60

편, 3인 공저는 27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미지원 연구가 140편

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의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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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6 6 3 6 5 18 16 19 29 20 20 148

% 50.0 54.5 37.5 50.0 83.3 81.8 76.2 90.5 78.4 71.4 58.8 69.8

etc.
Frequency 6 5 5 6 1 4 5 2 8 8 14 64

% 50.0 45.5 62.5 50.0 16.7 18.2 23.8 9.5 21.6 28.6 41.2 30.2

Table 2. Research period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search 
funds

unsupported
Frequency 12 11 7 11 5 20 15 14 17 14 14 140

% 100.0 100.0 87.5 91.7 83.3 90.9 71.4 66.7 45.9 50.0 41.2 66.0

by NRF
Frequency 0 0 0 0 0 0 1 2 3 3 6 15

% .0 .0 .0 .0 .0 .0 4.8 9.5 8.1 10.7 17.6 7.1

by government
Frequency 0 0 0 0 1 1 0 1 4 4 7 18

% .0 .0 .0 .0 16.7 4.5 .0 4.8 10.8 14.3 20.6 8.5

Univ research 
funds

Frequency 0 0 1 1 0 1 5 4 13 7 7 39

% .0 .0 12.5 8.3 .0 4.5 23.8 19.0 35.1 25.0 20.6 18.4

Table 3. Research period * Research funds

편으로 차순위,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 과제 연구가 18

편,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는 15편으로 나타났다. 

피인용횟수를 살펴보면, 인용이 없는 연구가 57편으

로 전체 연구의 26.9%이나, 1회 이상이 73.1%로 타 연

구에 직접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회 연구가 

1편, 22회 연구가 1편, 20회 1편, 18회 2편, 15회 1편 

등 10회 이상 활용된 연구는 20편으로 전체의 9.4%이

며, 5회 이상은 55편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 분석과정에서 피인용횟수가 24회로 가장 많은 1편 

연구는 2006년 연구로 행정학 분야의 Lee(2006)가 연

구한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의 의의와 내용 분석’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ㆍ이

론형성 연구로서 이론적 문헌분석 및 인지적ㆍ해석적 

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로 분류하였다. 22회로 차순위 

연구는 Cho(2010)가 연구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

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로 실제적ㆍ문제해결형 연

구로서 실태분석 연구로 분류하였다. 3순위의 20회 인

용된 연구는 Han(2011)의 ‘위험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로 실증분석 연구로 분

류하였다. 이 외에도 15회 이상 인용된 연구 중 18회 

인용된 연구는 Lee(2007)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관

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Kwon(2005)의 ‘지방정부 재

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이었으며, 15회 인용 연구는 

Lee(2005)의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별 특성 교차분석

1) 연도별 교차분석 결과

연구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도별로 재난안전정책 연구의 연구자 주전

공 분야를 살펴보면, 2005~2008년까지 정책 중심의 

연구는 연구자 전공에 큰 차이가 없이 게재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부터 정책 중심의 연구가 행정학 분야 전공

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타 분야 전공자의 재난안전정책 연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 특징이 있다. 

둘째, 각 연도별로 연구비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2006년까지는 연구비 지원 연구가 없었으나 2007년 1

편, 2008년 1편이 각각 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

어진 연구가 게재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로 선정된 2009년 정부 지원과제 1편을 시작으로 2011

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등 연구비지원 과제 등

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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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3 6 4 3 2 8 8 11 16 4 9 74

% 25.0 54.5 50.0 25.0 33.3 36.4 38.1 52.4 43.2 14.3 26.5 34.9

problem 
solving

Frequency 6 5 4 8 4 12 13 8 21 23 25 129

% 50.0 45.5 50.0 66.7 66.7 54.5 61.9 38.1 56.8 82.1 73.5 60.8

etc.
Frequency 3 0 0 1 0 2 0 2 0 1 0 9

% 25.0 .0 .0 8.3 .0 9.1 .0 9.5 .0 3.6 .0 4.2

Table 4. Research period * Research focus

Division
Research period

Total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search 
method

actual proof
Frequency 0 1 1 1 3 8 9 8 10 11 14 66

% .0 9.1 12.5 8.3 50.0 36.4 42.9 38.1 27.0 39.3 41.2 31.1

reality
Frequency 9 5 3 7 2 5 1 3 14 9 4 62

% 75.0 45.5 37.5 58.3 33.3 22.7 4.8 14.3 37.8 32.1 11.8 29.2

case study
Frequency 0 0 0 0 0 2 1 6 2 3 3 17

% .0 .0 .0 .0 .0 9.1 4.8 28.6 5.4 10.7 8.8 8.0

international 
comparison

Frequency 0 4 1 2 1 4 6 4 8 4 10 44

% .0 36.4 12.5 16.7 16.7 18.2 28.6 19.0 21.6 14.3 29.4 20.8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requency 3 1 3 2 0 3 4 0 3 1 3 23

% 25.0 9.1 37.5 16.7 .0 13.6 19.0 .0 8.1 3.6 8.8 10.8

Table 5. Research period * Research method

2012년 이후부터 재난안전정책 연구 중 연구비 지원 연

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대학 연구비 지원과제

와 정부출연 등 정부과제 연구과제의 게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연구비 지원과제가 미지원 과제를 

상회하여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각 연도별 재난안전정책 연구의 연구초점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논문 가운데 실제적ㆍ문제해결

형 연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은 16편(43.2%)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 주요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의 재난 개념 접근

(Lee, 2013), 국가위기 유형화(Lee, 2013) 외에 도시

특성 변화와 재난 영향(Lee, 2013), 정책과정, 정책학

습, 조직학습, 전사적 위험관리 이론 등 다양한 재난안

전정책 분야의 이론 적용과 접근법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연도별로는 활용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2005년 초기 연구

는 국내의 실태 중심의 연구가 가장 많으며, 선행연구

에 기초한 문헌분석 또는 인지적ㆍ해석적 접근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9년부터 실증적 연구가 증가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

태(현황) 분석 연구는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실시되었

다.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미국과 일본 사례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가운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평가된다. 반면, 사례분석 연구는 국내의 각종 재난

안전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2010년부터 나타나고 있으

며 심층적 국내사례 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

을 보이고 있다. 

2) 연구비 지원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연구비 지원 형태에 따른 연구경향 특성을 교차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비 지원 형태를 살펴

보면, 행정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은 미지원 연

구가 96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교내연구비 지원 연

구가 35편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학

문 분야의 경우 연구비 미지원 과제가 44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9편, 한국연

구재단 과제가 7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문 분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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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96 8 9 35 148

% 68.6 53.3 50.0 89.7 69.8

etc.
Frequency 44 7 9 4 64

% 31.4 46.7 50.0 10.3 30.2

Table 6. Research funds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51 7 2 14 74

% 36.4 46.7 11.1 35.9 34.9

problem solving
Frequency 82 7 16 24 129

% 58.6 46.7 88.9 61.5 60.8

etc.
Frequency 7 1 0 1 9

% 5.0 6.7 .0 2.6 4.2

Table 7. Research funds * Research focus

Division

Research funds

Total
unsupported by NRF by government

Univ research 
funds

Research 
method

actual pfoof
Frequency 36 8 10 12 66

% 25.7 53.3 55.6 30.8 31.1

reality
Frequency 43 3 4 12 62

% 30.7 20.0 22.2 30.8 29.2

case study
Frequency 12 0 0 5 17

% 8.6 .0 .0 12.8 8.0

international 
comparison

Frequency 33 3 3 5 44

% 23.6 20.0 16.7 12.8 20.8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requency 16 1 1 5 23

% 11.4 6.7 5.6 12.8 10.8

Table 8. Research funds * Research method

상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정책 

연구가 많은 한편, 기타 학문 분야에서도 정책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연구비 지원과 연구초점 관계를 살펴보면, 연

구비 미지원 과제의 경우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가 51

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연구비 등 지원과제가 14편

으로 차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ㆍ문제해결형 연

구는 미지원 과제가 82편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연구

비 지원과제가 24편으로 차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연구는 미지원 과제가 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실제적ㆍ문제해결형 과제는 정

부지원 과제가 1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비 지원 형태에 따른 연구방법을 살펴보

면, 실증분석 연구는 미지원 연구가 36편으로 가장 많

은 가운데 대학 연구비 지원 과제가 12편,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10편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연구는 미지원 과제가 43편으로 가장 많은 가

운데, 대학 연구비 지원과제가 12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사례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정부지원 과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저자 전공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경향 특성을 교차분석 결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저자 전공에 따른 연구초점을 살펴보면 행정

학 분야의 경우 실제적ㆍ문제해결 연구는 88편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는 55편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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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search method

Total
actual proof rea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comparison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45 38 15 35 15 148

% 30.4 25.7 10.1 23.6 10.1 100.0%

etc.
Frequency 21 24 2 9 8 64

% 32.8 37.5 3.1 14.1 12.5 100.0%

Table 10. Research method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Focus

Total
formation of theory problem solving etc.

First 
author’ 
Major

public 
administration

Frequency 55 88 5 148

% 37.2% 59.5% 3.4% 100.0%

etc.
Frequency 19 41 4 64

% 29.7% 64.1% 6.3% 100.0%

Table 9. Research Focus * First author’ major

Division

Research method

Total
actual proof rea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comparison

theory 
application 
and analysis

Research 
Focus

formation of 
theory

Frequency 28 11 8 6 21 74

% 37.8 14.9 10.8 8.1 28.4 100.0

problem 
solving

Frequency 34 48 9 36 2 129

% 26.4 37.2 7.0 27.9 1.6 100.0

etc.
Frequency 4 3 0 2 0 9

% 44.4 33.3 .0 22.2 .0 100.0

Table 11. Research Focus * Research method

나고 있다. 또한, 기타 학문 분야의 경우도 실제적ㆍ문

제해결형 연구가 41편, 이론적ㆍ이론 형성 연구는 19편

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의 경우는 행정학 분야의 경우 실증분

석이 45편으로 가장 많으며, 실태분석 38편, 국가 간 

비교연구가 35편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학문 분야는 

실태분석 24편, 실증분석 21편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문분야 간에 연구방법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특히 행정학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4) 연구초점과 연구방법 선택 교차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연구초점과 연구방법 선택 사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이론적ㆍ이론형성 연구의 경우 실

증분석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론적용 등 

문헌분석과 인지적ㆍ해석적 연구가 21편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ㆍ문제해결형 연구의 

경우 실태분석이 48편으로 가장 많고, 국가 간 비교 연

구 36편, 실증분석 34편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연구의 경우 실증분석 4편과 실태분석 3편, 국가 간 비

교연구 2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전문학술지인 ‘한국

위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정책에 초점을 두

고 이론적ㆍ이론형성, 실제적ㆍ문제해결형, 그리고 기

타 연구방법론의 확장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중심으

로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그 특징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10여 년 간의 짧은 시기에

도 Lee(2009)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사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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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분석한 142편에 달하는 

148편의 행정학 분야 연구가 동 학술지에서 게재되었으

며, 해당 연구목적을 포함하는 기타 학문분야의 연구 

역시 64편으로 총 212편에 이를 만큼 짧은 기간 과거 

연구를 넘어서는 위기관리 연구가 본 학술지를 통해 제

언되었다. 타 연구 분야를 포함하더라도 2015까지 811

편으로 국내 위기관리 관련 학술지와 큰 차이를 보이는 

논문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구경향을 판단하

는데 유의미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주요한 분석결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테러, 식품안전, 경제위기, 갈등관리 및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제외한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적ㆍ문제해결형 연구가 60.8%로 정책 및 제도 개

선의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ㆍ이론형성의 연구 역시 34.9%로 학문적 

발전에도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상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

구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할 때 향후 학문적 발전

의 기여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2010년 이후 연구비 지원 논문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가 18.4%인 반면, 한국연구재단 7.1%, 

정부출연 등 정부지원과제가 8.5%인 점을 고려할 때,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정부 중심의 지원 확대와 연구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내의 재난안전사고의 이

슈화 측면에서 실증분석과 실태분석 연구 외에 국내 사

례연구가 8.0%인 점은 현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

문으로서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국내적 특수성에 초점

을 둔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사례연구가 20.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재

난관리 수준을 고려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이론 형성을 통한 심층적 사례연

구의 증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적 차

원에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대규모 재난 대응 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가운데, 국제적 수준의 위기관리학 분야 전문학술

지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Crisisonomy’의 재난안전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위기관리체계와 위기관리학의 발전적 과제를 논의하고

자 하였다. 본 학술지의 발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융복

합 연구의 특성과 학문분야별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반화 가능성이 비록 낮은 한계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분야의 

전문학술지로서 연구자들의 연구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유용한 활용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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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난안전정책 연구경향 분석 

-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기관리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경향 분석과의 

사이에서 연구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위기관리학(Crisisonomy)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적ㆍ문제해결형 연구가 60.8%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ㆍ이론형성의 연구 역시 34.9%로 학문적 발전에도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

성을 고려할 때 정부 중심의 연구비 지원 및 연구 활성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

법 측면에서 국내의 재난안전사고의 이슈화 측면에서 실증분석과 실태분석 연구 외에 국내 사례연

구가 8.0%인 점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서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국내적 특수성에 

초점을 둔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재난안전정책, 위기관리, 연구경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위기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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